
2024.10.31.(목) 

일본 간다외어대학 하마노우에 부학장  
옥관문화훈장 전수식 개최 

 
올해 한글발전유공자 중 가장 높은 훈격인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간다외어대학 

하마노우에 미유키 부학장의 훈장 전수식이 10.31.(목)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교육 
관계자와 학습자, 제자 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78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전 세계로부터 추천받아 한글발전유공자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총 
10명과 1개 단체가 훈장과 표창을 받았으나 하마노우에 부학장은 개인 사정으로 10월 
9 일 한글날 기념식의 시상식에 참가하지 못하여 한국문화원에서 훈장전수식이 
마련되었다.  

 
전수식에는 박철희 주일본 한국대사가 훈장전수자로 참가, 훈장증과 훈장을 전달하고 

축사를 통해 한국어 전공을 거의 선택 않던 시절에 한국어를 선택하셔서 한국어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 주시며 보급하는데 헌신해 주셨다. 지금은 일본에서 제 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도 10년 전에 비해 4배가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어가 사랑받고 보급이 되는데 선구자로서 애를 써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수훈자인 하마노우에 미유키 부학장은 “이번 훈장은 간다 외국어대 한국어 전공 

졸업생 약 1,000 명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다. 저는 별로 가르친 것도 없고 옆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본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겸손함을 드러내면서 “훈장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으나, 주변에서 오히려 더 기뻐하는 모습과  
100 통이 넘는 축하 메일을 받으며 체감했다. (농담이지만) 이제 이렇게 큰 상을 
받았으니 나쁜 일은 절대 못할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담당자:민병욱(한국어담당) / 조은경(홍보) ☎+81-3-3357-5970 ✉pr@koreancultur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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